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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몸집 부풀리기 “석유냄새”
이명박 대통령, 증자로 5배 확대 지시 … 석유자원 확보 효율성 의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석유공사를 5배는 키워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석유공사의 몸집 키우기를 위

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7일 구미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의 몸집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석유공사가 지금보다 5배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현재 법정 자본금이 10조원이지만 납입자본금은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일반기업으로서는 작지 

않지만 거대한 세계 석유 메이저에 비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석유정보지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세계 석유기

업 가운데 98위에 불과하고, 원유 생산량도 하루 5만배럴로 매장량 2643억배럴에 1047만5000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1위 Saudi Aramco 생산량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생산규모를 키우기 위해 영국 버렌에너지 인수를 적극 추진했지만 리비아 유전사업을 함께 진행

하고 있는 이태리 ENI에 밀려 실패했고, 이라크 정부가 최근 이라크 남부지역의 석유자원 개발 희망기업을 접

수하는 과정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광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루 20만배럴 이

상을 생산하는 석유기업이 광구 개발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3단계 발전 기본계획에서도 2011년 생산량이 하

루 9만배럴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치고, 2008년 정부의 석유공사 출자 예산도 36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몸집을 5배 확대해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석유공

사의 몸집 키우기가 바로 해외자원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자본금 확충보다는 인적자원이나 경영능력 확충에 치중하는 것이 해외자원 확보의 선행조건이라는 지

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하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갖가지 무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석유공사 몸집 불리기 정책방향이 자원 확보전쟁을 감안할 때 기본

적으로 타당해 증자를 비롯해 석유공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

실보다는 외형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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